
호칭 변경 기간 

 

교회 창립 34 주년 기념예배와 임직식 및 은퇴식을 잘 마쳤습니다.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정말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이를 위해 기쁘게 수고하신 교우들과 스탭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순서를 맡아 방문하신 목사님들이 말씀, 기도, 권면 뿐 아니라 사석에서도 헤브론 기념행사를 

통해 받은 좋은 인상들을 마음껏 표현해 주셨습니다. 어깨가 무거워지기도 했지만 함께 

즐거워하며 넘치는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것에 대해 저도 많이 기뻤습니다. 참석하지 못한 분들 

중에는 이메일이나 문자, 전화를 통해 함께 기뻐해 주시더군요. 사랑받는 교회, 그래서 더 

책임이 막중한 헤브론 교회입니다.  

 

안수집사에서 장로로, 집사에서 권사로 직분이 바뀐 분들에게 사용하는 호칭에 실수해도 

당분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6 개월에서 1 년 정도까지…. 너무 오래 잡았나요? 임직자 

본인들은 상관없다고 말씀해도 바른 호칭을 사용하는 일에 성도들께서 협력해 주세요. 유학 

초기 학생교회에 다니면서 운영위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유학생 대다수가 목사, 선교사, 

전도사이거나 그들의 가족들입니다. 어느 전도사님께 주일 예배 대표기도를 부탁드렸더니, 

이유도 말하지 않은 채 “기도,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입니다! ”실수를 사과하며 속으로 

생각했지요.‘목회도, 기도도 안하면서 목사라구!’ 

 

전 도사 시절, 중등부를 담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몇 년 후, 목사가 되어 이전에 섬기던 중등부 

수련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부장 집사님과 함께 방을 사용하였는데 설교를 하러 가기 전에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명찰에 쓰인“임철성 목사”를 소리내어 몇 번 불렀지요. 옆에 

있던 집사님이 이상하다는 듯“목사님 되신 것이 그렇게 좋으세요?”물어봅니다. 살짝 

쑥스러웠지만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나누었습니다.“스스로 생각할 때, 목사 같지 않아서요. 

임철성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목사로 서고 싶어서 불러보았어요.”임직자들께 바른 

호칭을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9. 10. 20. 임철성 목사 올림 

 



 

 

 

 

 


